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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매거진

엄마 따라 姓 바꿨다...

대법 “모친 쪽 종중 구성원 된다” 법무뉴스

어머니 성(姓)과 본(本)을 따르게 된 사람은 

어머니 쪽 종중(宗中) 구성원이 된다는 대법

원 판단이 나왔다.

대법원 1부(주심 박정화 대법관)는 이모

(34)씨가 용인 이씨 남해종중 종친회를 상대

로 낸 종원(宗員)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

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

밝혔다.

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1988년 아버지의 

성과 본인 ‘안동 김씨’로 출생 신고됐다. 성년

이 된 뒤인 2013년 가정법원에 성·본 변경허

가신청을 해 어머니를 따라 성과 본을 ‘용인 

이씨’로 바꿨다. 이씨는 이후 어머니 쪽 종중

에 종원 자격을 부여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

종중은 거부했다.

〈서울 서초구 

대법원 청사 전경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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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해종중의 정관은 ‘친생관계가 있고 혈족

인 성년이 된 남녀’가 회원이 될 수 있다고 정

해뒀다.

종중 측은 이를 근거로 “부계혈족을 전제로 

하고 있어 모계혈족인 이씨에게는 종원 자격

을 부여할 수 없다.”고 했다.

1심과 2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. 대법

원 전원합의체가 2005년 “공동 선조와 그 성

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남녀 구별이 없이 

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원이 된다.”며 여성

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판례가 핵심 근거가  

됐다.

1심은 “단순히 모계 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

종중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

다고 볼 수는 없다”며 “원고는 민법상 적법한 

절차를 거쳐 부의 성과 본 대신 모의 성과 본

을 따르게 됐는데, 만일 피고 종중의 구성원으

로서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속 종중 자

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

한다.”고 했다.

2심도 이씨의 종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봤

다. 항소심 재판부는 “종중이란 공동선조의 

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

을 목적으로 해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 

집단이므로,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

춰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

을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

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.”

고 했다.

2심은 특히 “출생 시부터 모의 성과 본을 따

르거나 출생 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했다는 

사유만으로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원칙적으

로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부합

하지 않는다.”라고도 했다. “성과 본을 변경해 

재산이 많은 종중에 가입하려는 시도가 생길 

수 있다”는 주장에 대해서는 “성과 본을 바꾸

는 건 법원 심사를 거쳐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

고 인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.”고 판시했다.

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. 

대법원은 “출생 시부터 모의 성과 본을 따르

게 된 경우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

원이 된다고 봐야 한다.”며 “출생 후 자녀의 

복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

경한 경우에도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.”

고 판시했다.

(출처/조선일보)


